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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결속적, 교량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8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통해 설문 데이터를 수집했다. 일반선형모델(GL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동기(정보추구, 소통, 정서적 돌봄, 유틸리티)에서 모두 성별과 배우자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든 사용 동기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유틸리티 동기(β=.287, p=.032)가 결속적 사회자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교량적 사회자본의 경우, 세 가지 동기(소통(β=.249, p=.038), 정서적 돌봄(β=-.226, p=.025), 유틸리티(β=.437, p<.001))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초록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the motives of the elderly to use smartphone impact social capital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88 elderly through in-person interviews. Results from general linear modeling (GLM) reporte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and spousal status on the four motives of information-seeking, communication, emotional care, and utility. Although smartphone use motives were higher among females with a spouse, they were also higher among males without a spouse.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age, gender, and spousal status, the utility motive (β=.287, p=.032) was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bonding social capital. In the case of bridging social capital, three motives (communication (β=.249, p=.038), emotion management (β=-.226, p=.025), utility (β=.437, p<.001)) exerted a significant effect.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building practical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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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여러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고,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이미 필수 요소이자 조건이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미디어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 또한 스마트폰이 없이는 장기적 지속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1], 국내 고연령층 스마트폰 보유율이 94.8%이며, 10~50대 국민은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층(60대: 96.2%, 70대 이상: 66.5%)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2시간이며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스마트폰에 대한 개인적 의존이 매우 커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은 비단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 알려진 젊은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노년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의존은 일정 부분 노년층의 새로운 기기에 대한 자발적 수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했지만, 사회 내 각종 시스템의 모바일화와 스마트화에 따른 노인들의 비자발적 수용에 의해 주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경제 및 문화 활동이 지극히 빠르게 모바일화 되었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지극히 단순한 개인적 업무(예. 지하철 타기, 음식 주문하기 등)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자발적 그리고 비자발적 수용으로 인해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 보고하고 있듯이 비록 70대 이상의 초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청∙장년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1]. 70%가 넘는 참여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점점 더 중요한 매체로 인식될 것이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나 만족도에 탐구하거나[2]-[4],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 격차와 연결하고[5],[6],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추구 및 건강 관리에[7]-[9]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효과 연구가 자주 시도했듯이, 스마트폰의 이용이 노년층 이용자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자주 진행되었으며[10]-[12],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13]-[15].

      기존 연구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는 스마트폰의 구체적인 이용 동기가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연구를 통해, 노년층이 스마트폰을 어떤 목적으로 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노년층의 삶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실증 연구의 부족 때문이다. 비록 국내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2],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3개 문항으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서 사회자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 주목하면서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이들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비록 스마트폰 이용은 수많은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노인들이 겪는 사회 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고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주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Ⅱ. 사회자본과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관계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으로 정의된다[16]-[18].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 축적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16],[18]. 미시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 축적은 다른 유형의 자본(예. 재정적 자본)과 같이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 왔던 법조계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정 다툼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은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해당 네트워크의 활성도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 너무 작은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형성 자체를 제한하며, 비활동적인 네트워크 또한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우려했던 점은 특히 후자였으며, 퍼트남은 미디어 특히 TV(Television)에 대한 의존이 타인들과의 교류를 대체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 자체가 줄어들어 사회자본의 전체적 감소에 대해 우려했다[18].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 효과에 주목하면, 특정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 의존이 초래하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설득적이다. 또한, TV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갖는 일방향적 소통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퍼트남의 우려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쌍방향적 소통과 특정 대상들의 집단 내 소통(narrow casting)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예.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ocial Networking Sites(SNS)) 등)의 등장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의 확장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기 시작했다. 비록 오프라인 면대면 소통의 강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들과 상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양한 유형의 소셜 미디어(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는 현대인들의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상당 수준의 이동성과 편재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상시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 갖는 휴대 편의성과 함께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과 이동통신망의 개발 및 확장으로 인해,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는 표현인 나올 정도로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와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확장을 통해, 사람들은 이제 초연결을 경험하고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19]-[21].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22].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자본이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16], 기존의 연구에는 연구 주제와 대상에 따라서 거시적 혹은 미시적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사회자본을 개념화했다. 예를 들어,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포함한 사회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개념화했다[16],[18]. 이에 반해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은 사회자본을 개인적 수준에서의 네트워크 크기와 함께 주변 사람과의 관계의 정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19],[22].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사회자본에 대한 여러 접근과 구체적인 정의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퍼트남이 제안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사회자본을 분석하고자 했다[18]. 퍼트남(Putnam)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크게 두 가지 유형-결속적(bonding) 그리고 교량적(bridging) 사회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친구, 가족, 동료 등과 같이 이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에 반해, 교량적 사회자본은 개인들이 현재 속해 있는 네트워크를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이나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창출된다. 즉, 결속적 사회자본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강화되고, 교량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새로운 사람들로 확장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는 사회자본에 대한 퍼트남(Putnam)의 개념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의 내적 강화와 외적 확장을 모두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결속적 사회자본을 통해 사람들은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를 받을 수 있고, 교량적 사회자본을 통해서는 “정보적 지원(informational support)”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은 차별적이다. 이처럼, 퍼트남(Putnam)의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사회자본이 갖는 여러 속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결속적 그리고 교량적 사회자본이 스마트폰 이용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과 충족 이론(Uses & Gratification Theory)의 주요 가정에 근거하여[23],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2-2 사회자본, 노인, 스마트폰 이용
        노년층은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은퇴 후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비록 노인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평균보다 높지만[24],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갈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신체적 활동 저하와 경제활동 참여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은 주변의 지인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더라도 사회자본을 유지 및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인해 노인들은 외부로의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도모하는 데서도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노인들이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을 창출, 유지,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스마트폰은 이동의 편의성과 함께 이용에 있어서의 편리성 및 편재성을 갖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은 노인들로 하여금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신체적 제약 및 경제활동 참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극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노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졌고,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YouTube)로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많은 노인들이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러한 콘텐츠 이용을 통해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

        기존 연구는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2]-[15],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긍∙부정적 관계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해 왔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이들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젊은 층의 사회자본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진 노년층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노년층에 대해 주목했던 연구도[2] 2차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회자본에 대한 측정이 면밀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결속적 그리고 교량적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구체적인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측정하고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의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배우자 여부’와 ‘성별’에 주목하고자 했다. 우선,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은 배우자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ASEM(Asia–Europe Meeting) Global Ageing Center, 2022)[25].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 정서적 지지의 중요한 자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는 결속적 사회자본에 있어서의 상대적 취약성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 또한, 배우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을 경우, 면대면 소통의 주요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동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며[26],[27], 이는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28],[29]. 특히 여러 종류의 미디어 이용 동기에 있어서 성별의 유의미한 효과는 자주 확인되었다[30],[31]. 이와 같은 기존연구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연구문제 1.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성별과 배우자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 방법
      
        3-1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88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통해 설문 자료를 수집했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제한적인 디지털 이용 능력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렵고 설문 문항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면 면접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경기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지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 복지사에게 주어진 태블릿PC를 활용해 설문을 진행했다. 즉, 복지사들이 태블릿PC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 문항을 설문 참여자에게 읽어주고 답변을 기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8부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활용했다. 연구 참여자는 여성의 비율(69.3%)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70대(62.5%) 참여자의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80대와 90대 참가자도 20명(22.7%)이었다. 배우자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중 52명(59.1%)은 배우자가 없었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21개 항목을 사용했다. 해당 항목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추구, 소통, 정서적 돌봄, 유틸리티의 네 가지 동기를 측정했다. ‘정보추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설문 항목이 활용되었으며, 해당 항목의 예시로는 1)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즉각 정보를 얻기 위해”, 2)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3) “최신 정보와 뉴스를 얻기 위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소통’ 동기는 4개의 설문 항목들로 측정되었고, 1) “가족이나 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2)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등의 설문 항목을 포함한다. ‘정서적 돌봄’은 1) “고민을 잊기 위해”, 2)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3) “스트레스부터 잠시 멀어지기 위해”를 포함한 5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항목의 예시로는 1) “문서를 보기 위해”, 2) “은행 거래를 위해”, 3) “쇼핑을 위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총 11개의 항목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다. 우선, 결속적 사회자본은 4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는 1) “나는 주변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2)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3)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교량적 사회자본은 다음의 예시를 포함한 7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1) “평상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 “평상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평상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해당 항목들은 SNS 사용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7]를 활용하여 구성했으며, 모든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크론바흐 α > .70).

      

    

    

  
    
      Ⅳ. 연구 결과
      <연구문제 1>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선형 모델링(GLM: General Linear Modeling)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고령층의 성별과 배우자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GL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이용 동기(정보 추구, 소통, 정서적 돌봄, 유틸리티 동기) 모두에서 성별과 배우자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용 동기가 높게 나타났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동기에 대해 성별과 배우자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보추구 동기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M=4.13)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M=3.77)에 비해 높았지만, 해당 동기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M=3.97)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M=3.24)에 비해 높아 성별과 배우자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5.31, p =.019, η2=.064)(그림 1 확인).

      
        
        

        Fig. 1.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spousal status on information-seeking motive
        
        

        

      

      둘째, 그림 2에서 보듯이, 커뮤니케이션 동기 역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참가자(M=4.03)가 배우자가 있는 남성 참가자(M=3.42)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 참가자(M=3.54)의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 동기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M=3.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배우자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4.12, p =.033, η2=.052).

      
        
        

        Fig. 2.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spousal status on communication motive
        
        

        

      

      셋째, 다른 동기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돌봄 동기 역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M=3.10)이 남성(M=2.40)에 비해 더 높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M=3.21)이 남성(M=3.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이 확인되었다(그림 3 확인). 이 또한 성별과 배우자 유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정서적 돌봄 (F(1)=4.24, p =.056, η2 =.042)에서도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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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spousal status on emotional care motive
        
        

        

      

      넷째, 유틸리티 동기에 대한 GLM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M=2.91)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M=2.27)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M=2.70)이 남성(M=3.24)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별과 배우자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6.64, p =.014, η2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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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spousal status on utility motive
        
        

        

      

      <연구문제 2>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종속변인(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에 대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를 모형 1에 투입하고, 네 가지 스마트폰 이용동기를 모형 2에 투입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동기가 각 종속변인에 미치는 고유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세 가지 통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뒤, 네 가지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결속적 사회자본의 분산을 26.6% 유의미한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df=4)=7.5, p<.001, ΔR2=26.6), 네 가지 동기 중에서‘유틸리티’ 동기만이 ‘결속적 사회자본’(β=.287, p=.032)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자본의 경우, 연령, 성별, 그리고 배우자 유무의 효과를 통제한 뒤, 네 가지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교량적 사회자본의 분산을 37.4% 유의미한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df=4)=13.54, p<.001, ΔR2=37.4), 세 가지 동기(소통(β=.249, p=.038), 정서적 돌봄(β=-.226, p =.025), 유틸리티(β=.437, p<.001)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고,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스마트폰 사용 동기와 맺는 관계 또한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반 선형 모델(GLM)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했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GL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배우자 유무는 모든 스마트폰 사용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우선 여성들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배우자가 없을 때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과는 반대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배우자가 있는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고령 남성들은 ‘소통’, ‘정서적 돌봄’과 ‘유틸리티’에서 모두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고령 여성들은 ‘정보추구’와 ‘소통’을 위한 이용 동기가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큰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고령층 남성들의 정서적 돌봄 및 소통의 주체이자 대상임을 간접적이자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반해, 여성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남성들과는 다르게 ‘정보추구’와 ‘소통’의 원천이자 대상이 배우자라기보다는 오프라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친구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틸리티’ 동기만이 결속적 사회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교량적 사회자본은 ‘정보추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동기(소통, 정서적 돌봄, 유틸리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이 주로 엔터테인먼트나 뉴스 미디어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여러 유용한 정보를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결속적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시청’이라는 개념과도 연관이 된다. 사회적 시청이란 개인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때 주변인들과 함께 이용을 하거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32],[33].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나 엔터테인먼트(음악 등) 관련 콘텐츠를 주변 지인들과 함께 이용하거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인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교량적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소통이나 유틸리티 동기와는 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정서적 돌봄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스마트폰은 수많은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의 편의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사회적 연결 가능성은 증폭된다. 이는 스마트폰은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개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통’과 ‘유틸리티’ 사용 동기가 교량적 사회자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정서적 돌봄 동기가 교량적 사회자본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정서적 돌봄을 경험하는 것은 주로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강한 유대(strong ties)에 기반한 결속적 사회자본을 통해서는 정서적 지지를, 약한 유대(weak ties) 기반의 교량적 사회자본을 통해서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서적 돌봄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과 교량적 사회자본이 부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던 주제인 고령층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성별이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했고, 정서적 돌봄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과 교량적 사회자본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미디어 이용과 교량적 사회자본 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당히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20]. 즉,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비해 온라인 상호작용은 잠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교량적 사회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과 맥락이 존재함을 확인시킨다. 이는 주로 디지털 원주민으로 알려진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의 연구 결과를 확장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노년층 대상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천적 공헌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mHealth의 유용성이 기반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의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노년층의 배우자 여부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자본이 갖는 긍정적 역할을 고려하여 노년층의 사회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언이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으나, 사회자본이 노인의 심리 및 신체 상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본이라는 비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사회자본이 도출할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이라는 보다 궁극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비록 면접원을 통해 설문을 수집함으로써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초고령자에 대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지만,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적은 표본 수로 인해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 성인에 비해 자료 수집 자체가 어려운 표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을 통해 설문을 유지하되, 표본 수를 확보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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